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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 년 6 월 24 일부터 일주일간, 한국의 김 용복 박사의 초대와 격려에 힘입어, 

동북 헬프를 대표해서 투어에 참가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따뜻한 호의를 

그리며  감상을 말씀 드립니다.   

우리들은, 피폭지에 살고 있는 것을, 최근 유념해서 말 하고 있습니다. 이제, 피해 

지역이 아닌,. 피폭지다.  

그 것의 의미를, 음미하고 있습니다.   

지난 주, 후쿠시마(福島) 제 1 원전의 폭발 사고현장에서, 수증기가 오르고 있는 

것이 보도 되었습니다. 500 밀리 (!)㏜ 매시를 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. SPEEDI 은 

방사성 옥소가 이와키시를 향해서 흘러 들어간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(그 예상은 

틀린 것 같습니다). 상상을 넘는 수준의 오염 물이, 대량으로 발견 되었습니다. 이 

모두가, 일주일간의 사건입니다.   

지난 주 말은, 가와우치무라(川內村) 안에 있는 가설 주택을 방문했습니다. 

원전폭발 사고현장에서 25 킬로정도의 장소. 공간선량은 센다이와 변함없다. 

거기에서는 가정 재배를 하고, 그 수확물을 먹고 있다. 거기에서 30 분 차로 바다에 

진행하면, 가이거 카운터(Geiger counter)는 한결같이 경보음을 울리고, 

1 마이크로㏜ 매시를 넘는 수치를 내보인다. 그러나, 가설 주텍의 사람들은, 

방사능의 「방」의 글자도 말하지 않는다.. 돌아가는 길에, 고리야마(郡山)역에 

도착하는 순간, 역앞에서 돌연 가이거 카운터 (Geiger counter)가 경보음을 울린다. 

0.4 마이크로㏜매시라고 표시된다. 그러나, 장대비 속에서, 아무도 마스크도 하지 

않는, 대도시의 모양.   

한국에서, 우리들이 본 것은, 이 피폭지의 연장선 위에 있는 풍경이었습니다. 

핵발전 시설=원자력 발전소는, 이 세계를 아프게 한다. 그러나, 우리들은 살아가지 

않으면 안된다. 「모두, 곧 후쿠시마(福島)에게서 퇴거해야 한다! 」라고 위압적인 

태도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, 살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의 아픔을, 더욱 지독하게 

한다. 그럼,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?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 

것인가? 말을 선택한다. 선택해야 할 어휘가 모자라다. ―― 그러한 것에 소모하는 

매일입니다.   

지금 우리들은, 도시부에서 피폭한다고 하는 것은, 말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



 

알게 되었습니다. 한국에서는, 피폭 ２세·3 세의 운동이 언급되었습니다. 그 

배경으로 있는 일본의 피폭자의 현실도, 아오야기(靑柳)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. 그 

연장선위로, 피폭 땅·후쿠시마(福島)를 생각합니다. 몇십만의 사람들 (그 안에는, 

우리들 부부와 제 딸들도 포함될 것입니다!)  

이, 피폭 당했다. 그 어린이들,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이, 피폭의 영향을 

받는다. 그 규모의 크기를 생각합니다.   

말을 잃고 있는 자신을 느낌니다.   

여러분과 투어에 참가한 것이, 말을 잃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

그리고 저는, 새로운 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. 서울에서는, 김박사님과 

2 시간이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 「하나님의 정원이 망가지고 

있다」라고 하는 것을, 우리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  

지금, 지난 주에 본 1 마이크로㏜ 매시를 넘는 산의 모양을 상기합니다. 거기에는, 

나무들의 초록이 무성하고, 매미가  여름의 큰 소리로 울고 ,그리고 참나리가 

무리지어  화려하게 꽃을 피고 있었습니다.   

우리들 인간이 더럽힌 대지를, 하나님은 이렇게 치장해 주신다. 「하물며 

너희들이야! 」 라고,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것을 상기합니다. 다시, 건강을 되찾고, 

언어를 되찾아서 이야기하고자합니다.   

지금, 재해 당한  피폭지에서, 이러한 감상을 느낌니다.  (끝） 

  

 


